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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아기 문제행동은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에서도 학업 성취 및 또래관계에서의 부적응

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아기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가족체계이론과 생태학적 이론에 의하면 가족환경은 유아의 발달에 가장 중

요한 미시체계이다(Xuan et al., 2018). 특히 가족환경의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주 양육자인 어머

니의 심리적 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인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문제행동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Xuan et al.,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

레스를 경험하게 된다(Crnic et al., 2005).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시키며 

이러한 정서가 가정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손

상시킬 수 있다(McCoy et al., 2009).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친밀한 신체적 접촉과 

같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자녀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

(McCoy et al., 2013).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를 훈육할 때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

이며 자녀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Karras et al., 2003). 즉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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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Participants consisted of 1,667 

preschool children from the fif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EAS was used to measure the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reported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agnitude of association between relation between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was greater for high levels of negative emotionality and activity as well as low levels of sociability. The 

results support a diathesis-stress model in which high negative emotionality, activity and low sociability confer 

vulnerability for preschool children in a high stres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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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신유림

양육스트레스는 전반적인 역기능적인 양육환경을 반영하며 이는 

유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손상시켜 유아의 불안, 우울 및 위축된 행

동과 같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bidin et al., 199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함께 유아의 기질은 유아기 문제행

동을 설명해주는 개인 요인이다. 기질의 하위요소 중 까다로운 기

질을 구성하는 부정적 정서성은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높다. 부정

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분노, 좌절, 공포 및 슬픔과 같은 부정적 

기분과 반응을 과도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긍정 정서로 회복하는 정서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Rothbart & Bates, 2006). 

활동성은 부정적 정서성과 함께 까다로운 기질을 구성하는 요

인으로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활동량이 많고 주의 분산 정도가 높

은 반면에 주의 집중력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활동성이 높

은 아동은 충동적이고 이러한 충동성을 조절하는 전략이 부족하

고 주의 전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외현화 문제

행동을 촉진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Kim & Hwang, 2008). 종

단 연구에 의하면 움직임이 많고 활동수준이 높은 유아는 만 4세

에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발달에서도 문

제행동의 수준이 감소하는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Rioux et 

al., 2016). 반면에 활동성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선행연구결

과도 보고되었는데, 활동성 기질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접근성

을 반영하며 이는 이후 발달에서 대담성, 사교성과 관련이 있었다

(Putnam & Stifter, 2005). 또한 활동성이 높은 기질을 지닌 유

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Kwon 

& Chun, 2015). 따라서 활동성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를 고려

해볼 때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활동성과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규

명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기질은 문제행동에 직접 영

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elsky & Pluess, 2009). 즉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가 모든 유아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니

며 유아의 개인적 특성인 기질에 따라 그 영향력이 조절될 수 있

다. 발달학자들은 이러한 유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작

용 영향을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과 

차별적 민감성 모델(differential susceptibility model)을 적용하

여 설명한다.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부정적인 환경

에 대한 취약성을 강조하며, 취약한 기질의 아동이 부정적인 양육

을 경험하게 되면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Rabinowitz & 

Drabick, 2017). 특히 까다로운 기질은 취약성을 반영하며 순한 

기질의 아동과 비교하여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은 스트레스가 높

은 환경뿐만 아니라 낮은 환경에서도 부적응의 가능성이 더욱 높

았다(Yaman et al., 2010).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을 지지해주는 연구결과를 보면 다

음과 같다.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고 의도적 조절 수준이 낮

은 아동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러한 취약성이 더욱 활성화되

어 부적응 문제의 정도가 높았다(Rabinowitz & Drabick, 2017).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아동이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하게 되면 아

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이 야기되었다(Boivin et al., 2005). 또

한 부모의 양육에서의 비일관성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후 발달에서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주었다(Lengua & Kovacs, 2005).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을 취약성이 아니라 

발달적 유연성, 민감성으로 보고, 부정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아

동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환경의 영향력을 함께 강조한다

(Belsky & Pluess, 2009). 이 모델에 따르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

동이 부정적 양육 조건에서는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으나 긍정적

인 양육 조건에서는 더 좋은 발달적 결과를 보일 수 있다.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은 남아들이 부모로부터 통제적인 양육을 

받으면 외현적 문제행동의 증가 정도가 가장 높았으나 이와는 다

르게 민감하고 온정적인 양육을 받게 되면 외현적 문제행동의 수

준이 가장 낮았다(van Aken et al., 2007). 또한 유아기 동안 외현

적 문제행동의 발달경로에 대한 종단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민

감한 양육이 유아의 외현적 문제행동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력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에게만 나타났다(Mesman et al., 2009). 또

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 관계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반응적

인 양육은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높은 아동의 자기조절력 향상

에 도움을 주었다(Kim & Kochanska, 2012). Stright 등(2008)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수용적이고 지원적인 양육을 받은 까다

로운 기질의 유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적응력이 가장 

높았다. Feldman 등(1999)의 연구에서도 유아와 어머니의 친밀한 

상호작용이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까다

로운 기질 유아에게서만 이러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과 차별적 민감성 모델

을 비교해보면, 부정적 환경에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부적응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긍정적인 양육환

경에서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가 일반적인 아동과 비교하여 더 우

수한 발달을 보이는가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다. 즉 까다로운 

기질을 취약성으로 해석하는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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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양육환경에서도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다른 유아와 

비교하여 문제행동의 정도가 높을 수 있다. 반면에 까다로운 기질

을 민감성으로 해석하는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 의하면 긍정적인 

양육환경에서는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문제행동의 정도가 더 

낮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문제행동과 기질 

및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실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문제행동 중 

외현화 문제행동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다수로 내재화 문제행

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외현화 문제행동과 비교

하여 내재화 문제행동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쉽게 간과된다(Coyle 

et al., 2003). 실제로 어머니들은 외현화 문제는 과장되게 평가하

는 반면에 내재화 문제행동은 과소평가하였다(Clarke-Stewart et 

al., 2003). 종단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재화 문제행동은 어린 연령

에도 나타나고 아동기 후기까지 지속되며 이후 발달 과정에서 심

리사회적 기능의 부적응과 관련성이 나타났다(Luby et al., 2009).

또한 부정적 정서성과 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보

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기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동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종단 분석한 결

과에 따르면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고 문제

행동이 다시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증가시키는 상호 관련성이 있

었으며, 발달에 따라 이러한 관련성이 더욱 안정적으로 지속되었

다(Neece et al., 2012). 따라서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유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고위험 집단이 될 가능성

이 높으며, 따라서 이러한 관계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기

질 특성을 탐색해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문제행동에 대한 유

아의 기질과 양육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를 설명해주는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과 차별적 민감성 모델을 지지해주는 연구결

과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유아기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메커니즘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경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더

불어 두 모델에 따라 개입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 차별적 민감성 

모델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은 민감성을 의미하며 장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을 두게 되지만,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에 

의하면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정서성을 낮추거나 부적응이 

발현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Kim & Chang, 2017).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와 유아의 기질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다면 이러한 결

과를 어떤 모델로 해석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질의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 

모델에서 근거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 및 활동성이 취약성 

또는 민감성으로 작용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부정적 정서성 

및 활동성은 까다로운 기질의 구성요인으로 부정적 정서성과 활

동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행동에 더욱 취

약함을 보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성은 긍정적인 정서 및 접근성

과 같은 순한 기질을 반영하며 사회적 유능감 및 자신감과 관련성

이 있으므로(Tsotsi et al., 2019)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도와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질의 특성 중 사회성을 

보호요인으로 설정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외현적 

및 내면적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조절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아래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설정되

었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활동성은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사회성은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 출생아를 대상으

로 진행하고 있는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2012년) 자

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남아가 815명(48.9%), 여아

가 852명(51.1%)로 총 1,667명이었다. 아동의 출생순위는 첫

째 및 외동이 765명(45.9%), 둘째가 710명(42.6%), 셋째 이상

이 192명(11.5%)으로, 평균 51.02개월(SD=1.22)이었다. 연구

대상 아동의 어머니는 취업모가 696명(41.8%), 미취업모가 956

명(57.3%)으로, 고졸 이하가 490명(29.4%), 전문대졸이 444명

(26.6%), 대졸 이상이 726명(43.6%)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4.8

세(SD=3.70)이었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Kim과 Kang (1997)의 양육스트레

스(Parenting stress scale)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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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트레스를 발췌하여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안한 질

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1문항(예: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의 5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 값은 .88이었다. 

2)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Buss와 Plomin (1984)의 부모용 EAS 기

질 척도(The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parental ratings)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써 활동성

(5문항, 예: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부정적 정서

성(5문항, 예: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사회성(10문

항, 예: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하며, 각 

하위영역별 Cronbach’ a 값은 활동성 .76, 부정적 정서성 .75, 

사회성 .83이었다.  

3) 아동의 문제행동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은 Oh와 Kim (2009)가 표준

화 한 CBCL 1.5-5 부모용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0문항의 3점 척도(0점: 전혀 해당되지 않음 ~ 2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재화 문제는 소극적이고 위축된 행동, 정서불안, 신체 증상 등 

내재화되고 지나치게 통제된 행동을 의미하며, 외현화 문제는 주

의력, 공격적 행동 등 통제가 부족한 행동 등을 포함한다. 각 항목

의 합산 점수를 토대로 문제행동 정도를 평가하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각 항목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패널의 조사 응답을 토대로 ㈜휴노컨설팅에서 채점한 원점수

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연구문제의 검증을 위하여 SPSS ver 21.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

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양육스

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유아의 기질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조절효과의 방향성

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1에 의하면, 유아

의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은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r=.705, p＜.0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평

균 2.73점(SD=.65)이었으며,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r=.277, p

＜.001), 외현화 문제행동(r=.304, p＜.001)에 모두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평균 2.80점

(SD=.64)이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r=.411, p＜.001)과 외현화 

문제행동(r=.437, p＜.001)에서 모두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아동의 활동성 기질은 평균 3.76점(SD=.60)이었으며, 내재화 문

제행동과는 낮은 부적 상관(r=-.149, p＜.001)을 외현화 문제행

동과는 낮은 정적 상관(r=.088, p＜.001)을 보였다. 아동의 사회

Table 1. Descriptive an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1. Internalizing problems 1

2. Externalizing problems .705*** 1

3. Parental stress .277*** .304*** 1

4. Negative emotionality .411*** .437*** .387*** 1

5. Activity -.149*** .088*** -.060* -.031 1

6. Sociality -.363*** -.118*** -.213*** -.266*** .559*** 1

7. Sex .017 .116*** .023 -.008 .142*** .045 1

Mean 8.40 7.77 2.73 2.80 3.76 3.55 .51

SD 6.39 5.84 .65 .64 .60 .54 .50

*p<.05, ***p<.001.



Vol.57, No.3, August 2019: 369-381 | 373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기질의 조절효과

성 기질은 평균 3.55점(SD=.54)으로 내재화 문제행동(r=-.363, 

p＜.001)과 외현화 문제행동(r=-.118, p＜.001)에서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정

적 정서성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유아 기질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에 통제변수인 유아의 성별을 투입하

였고, 2단계에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3단계에 유아

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4단계에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 부정적 정서성 기질을 조

절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VIF는 1.000~1.177

로, Tolerance는 .850~1.000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값은 1.854로 2에 근접하여 잔

차 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아의 성별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17, p＞.05). 어머니의 양육스트

레스(b=.139, p＜.001)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b=.357, p

＜.001)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

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18.4%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투입된 상

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b=.440, p＜.01), 추가 

설명력은 5%였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정도에 따라 어

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경우 조절효과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을 평균에서 

+1SD와 -1SD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성 상집단은 b=.209(p

＜.01), 하집단은 b=.149(p＜.05)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정서

성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집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내

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1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 부정적 정서성 기질을 조

절변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VIF는 1.000~1.177

로, Tolerance는 .850~1.000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값은 1.962로 2에 근접하여 

잔차 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아의 성별은 외현

Table 2.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Internalizing problem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t b t b t b t
Sex .017 .701 .011 .457 .017 .755 .016 .740

Parental stress (a) .277 11.769*** .139 5.783*** -.127 -1.417

Negative emotionality (b) .357 14.895*** .100 1.158

a ×b .440 3.082**

R 2 .000 .076 .184 .188

DR 2 .077 .109 .005

F .492 69.522*** 126.453*** 97.700***

**p<.01, ***p<.001.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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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

해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b=.116, p＜.001).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여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156, p＜.001)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b=.377, p＜.001)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

력이 있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22.4%를 설명하였다. 다음으

로 투입된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b=.307, p

＜.05), 추가 설명력은 2%였다.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 정

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경우 중재효과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을 평균에서 

+1SD와 -1SD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

을 사용하여 각 집단별로 양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상집단은 b=.174(p＜.01), 하

집단은 b=.097(p＞.05)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집단에서만 양

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활동

성의 조절효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 활동성 기질을 조절변인

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회귀식의 다중공선성 위반여

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VIF와 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각각 10이

하(1.000~1.025)와 0.1이상(.976~1.000)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의 검정통계량은 

1.762로 기준 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

문에 잔차 간의 상관관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

아의 성별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

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17, p＞.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269, p＜.001)와 유아의 활동성 기질

(b=-.137, p＜.001)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

이 있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9.5%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투

입된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았다(b=.039, 

p＞.05). 즉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활동성 기질은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 활동성 기질을 조절변

인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VIF는 1.000~1.025로, 

Figure 2.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exter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Exter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Externalizing problem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t b t b t b t
Sex .116 4.755*** .109 4.688*** .115 5.328*** .115 5.322***

Parental stress (a) .302 13.011*** .156 6.657*** -.029 -.334

Negative emotionality (b) .377 16.116*** .198 2.339*

a × b .307 2.199*

R 2 .013 .103 .224 .226

DR 2 .091 .121 .002

F 22.612*** 97.090*** 161.364*** 122.511***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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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nce는 .976~1.000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값은 1.864로 잔차 간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아의 성별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동

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116, p

＜.001). 성별을 통제하여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308, p

＜.001)와 유아의 활동성 기질(b=.093, p＜.001)은 유아의 외현

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11.1%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투입된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으며(b=.501, p＜.01), 추가 설명력은 5%였다. 즉 

유아의 활동성 기질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

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경우 중재효과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활동성 기질을 평균에서 +1SD

와 -1SD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양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집단은 b=.489(p＜.001), 하집단은 

Table 4. Moderating Effects of Activ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Internalizing problem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t b t b t b t
Sex .017 .701 .011 .457 .030 1.292 .030 1.289

Parental stress (a) - - .277 11.769*** .269 11.489*** .236 1.643

Activity (b) - - - - -.137 -5.796*** -.159 -1.646

a × b - - - - - - .039 .233

R 2 .000 .077 .095 .095

DR 2 - .077 .018 .000

F .492 69.522*** 58.453*** 43.829***

***p<.001.

Table 5. Moderating Effects of Activ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Exter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Externalizing problem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t b t b t b t
Sex .116 4.755*** .109 4.688*** .095*** 4.089*** .095 4.063***

Parental stress (a) .302 13.011*** .308*** 13.294*** -.118 -.833

Activity (b) .093*** 3.958*** -.188 -1.981*

a ×b .501 3.047**

R 2 .013 .103 .111 .116

DR 2 - .091 .008 .005

F 22.612*** 97.090*** 70.519*** 55.474***

*p<.05, **p<.01, ***p<.001.

Figure 3. Moderating effects of activ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external-
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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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41(p＜.001)로 나타났다. 즉 활동성이 낮은 집단과 비교하여 

높은 집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

향력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3에 제시되어 있다.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

성의 조절효과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 사회성 기질을 조절변인

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VIF는 1.000~1.050으로, 

Tolerance는 .952~1.000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값은 1.854로 잔차 간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아의 성별이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b=.017, p＞.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209, p

＜.001)와 유아의 사회성 기질(b=-.319, p＜.001)은 유아의 내재

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내재화 문제행동의 

17.3%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투입된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

향력을 보였으며(b=-.357, p＜.05), 추가 설명력은 2%였다. 즉 

유아의 사회성 기질 정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동의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낸 경우 중재효과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사회성 기질을 평균에서 +1SD

와 -1SD를 기준으로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단순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각 집단별로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집단은 b=.257(p＜.001), 하집단은 

b=.276(p＜.001)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성이 높은 집단과 비교

하여 낮은 집단은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

는 영향력의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4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종속변인, 사회성 기질을 조절변인

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VIF는 1.000~1.050으로, 

Tolerance는 .952~1.000으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값은 1.827로 잔차 간 상관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아의 성별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

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남아의 경우 여아에 비해 외현화 문제행

동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116, 

p＜.001). 유아의 성별을 통제하여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b=.289, p＜.001)와 유아의 사회성 기질(b=-.061, p＜.05)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외현화 

문제행동의 10.6%를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투입된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b=.017, p＞.05). 즉 어머니의 

Table 6. Moderating Effects of Sociabil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Inter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Internalizing problem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t b t b t b t
Sex .017 .701 .011 .457 .027 1.198 .025 1.123

Parental stress (a) .277 11.769*** .209 9.151*** .539 4.093***

Sociability (b) -.319 -13.985*** -.107 -1.235

a ×b -.357 -2.545*

R 2 .000 .076 .173 .175

DR 2 .076 .097 .002

F .492 69,522*** 116.958*** 89.627***

*p<.05, ***p<.001.

Figure 4. Moderating effects of sociabil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inter-
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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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성 기질은 유의

미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 간

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및 사회성 기질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

제행동의 관계에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부

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높은 유아는 어머니

의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이 더 높았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시스템에서 어머니

의 심리적 건강, 어머니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및 양육 태도와 같

은 전반적인 양육환경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지표이다(Östberg & 

Hagekull, 2000).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정서표현이 부

족하고 비일관적인 정서반응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가정의 정서

적인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부정적 정서성

이 높은 유아는 이런 가정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 불안

감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Eisenberg et al., 2001). 이 뿐만 아

니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여러 배경요인들이 유아

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가정의 주요 생활사건과 부

부 간의 갈등 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 요인들에 대하여 부정적 정서성

이 높은 유아들은 더욱 취약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지각할 

때 행동이 일어난 맥락을 고려하지 않아 자녀의 행동을 부정확

하게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Beckerman 

et al., 2017). 따라서 자녀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경우에 이러

한 점을 기질에서의 개인차와 정서조절이 아직 미성숙한 유아기

의 발달적 특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

녀에게 더욱 엄격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Abidin 등

(1992)은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갖는 기대와 아동이 보이는 행

동 사이의 불일치를 양육스트레스가 발생되는 한 가지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에게는 유아기 발달

에 대한 지식이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식은 기질에서

의 개인차를 이해하고 자녀의 행동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Dalimonte-Merckling 

& Brophy-Herb (2018)의 연구에 의하면, 대상중심 접근법

(person-oriented approach)을 사용하여 하위집단을 선별한 결

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양육스트레스가 모두 높은 집단과 유

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지만 양육스트레스가 중간 정도인 집단

으로 구분되었다. 두 집단을 비교해본 결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

성이 높지만 양육스트레스가 중간 정도인 집단은 어머니가 영유

아 발달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았으며, 자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

로 평가하는 정도가 낮았다(Dalimonte-Merckling & Brophy-

Herb, 2018). 이러한 결과에 기초해볼 때, 까다로운 기질의 자녀

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기질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

하며 이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아의 문

제행동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

계에서 활동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활동성의 정도가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높은 유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활동성이 높은 유

Table 7. Moderating Effects of Sociability Temperament Associated with Externalizing Problems and Parental Stress

Externalizing problem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t b t b t b t
Sex .116 4.755*** .109 4.688*** .112 4.821*** .112 4.821***

Parental stress (a) .302 13.011*** .289 12.179*** .273 1.992*

Sociability (b) -.061 -2.570* -.071 -.790

a × b .017 .118

R 2 .013 .103 .106 .106

DR 2 .091 .004 .000

F 22.612*** 97.090*** 67.147*** 50.334***

*p<.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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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충동적이고 산만하고 부모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는 반항적

인 태도를 보인다(Karreman et al., 2010). 이로 인하여 활동성

이 높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거부적이고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

였다(Ha & Park, 2005).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어

머니는 자녀의 행동을 더욱 강하게 제한하고 통제하는 강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아의 반항적이고 순응하

지 않는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은 자기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

로 인하여 충동적이고 산만하며 낮은 집중력과 같은 문제행동

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아에게는 한계를 설정해주고 적

합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Bradley & Corwyn, 

2008). 그러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어머니는 유아의 행동과 정

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도록 돕는 적극적인 양육 지원이 어려우

며(Masten & Coatsworth, 1998), 이로 인하여 활동성이 높은 

유아의 반항적 행동, 과잉행동 및 부주의 문제가 증가될 수 있다

(Davies & Sturge-Apple, 2007).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내재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활동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현화 문제행

동은 공격성, 주의집중 문제 및 충동성과 같이 감정과 행동을 적

절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므로 활동성 수준에 따라 

부적응의 위험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내재화 문제행동은 불

안, 위축 및 우울과 같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지나치게 억제하

는 문제를 반영하므로 외현화 문제행동과 다르게 활동성 기질의 

조절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조절

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사회성의 정도가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높

은 유아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스트레스 상황에

서 유아의 사회성은 내재화 문제행동을 억제해주는 보호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유아기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

화 문제행동은 정서적 불안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어머니

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정서적 불안정을 더욱 손상시킬 수 있

으나, 사회성 수준이 높은 유아는 긍정적 정서 수준과 적응성이 

높은 특성을 보이므로(Tsotsi et al., 2019), 이러한 특성은 탄력

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에 대한 개입을 계획할 때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개선과 함께 유아의 사회성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한

다면 개입의 효과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사회성 기질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양

육스트레스는 어머니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지역 사회의 양육 지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해볼 

때 유아의 사회성 기질만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양육스트

레스의 영향력이 조절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Kim과 Chang 

(2017)은 ADHD와 공격행동과 같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하위 유

형에 따라 기질 및 환경의 위험 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유형을 구분하고 하위

유형에 따라 기질의 조절영향을 분석해보는 추후 연구가 진행된

다면 기질의 영향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

을 것이다. 

사회성은 외향성(extraversion)을 반영하는 지표이다(Caspi 

& Shiner, 2006). 따라서 사회성의 수준이 높은 유아들은 또래

들과 긍정적이며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며 친구가 많고 또래집단

에서 인기 수준이 높으며(Skarpness & Carson, 1987), 이러

한 특성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을 도와주는 탄력성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 개인적 요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보효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유아기에는 기

질, 아동기에는 지능, 청소년기에는 통제소재와 사회적 기술이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Tschann et al., 1996). 

본 연구결과는 구체적으로 기질 특성 중 사회성의 이러한 영향을 

입증하였으며 추후연구에서 사회성이 높은 유아들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이나 능력이 이러한 보호적인 역할을 하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가 낮은 유

아와 비교하여 높은 유아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및 외

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았다. 또한 활동성의 정

도가 낮은 유아와 비교하여 높은 유아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았으며, 사회성의 정

도가 높은 유아와 비교하여 낮은 유아의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았다. 따라서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개입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낮은 조건에서도 부정적 정

서성과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은 낮은 유아들과 비교하여 문제행

동의 수준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차

별적 민감성 모델이 아닌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을 지지해주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유아기 까다로운 기질은 환경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이 아닌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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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준다.

병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에 근거하여 개입 방안을 고려해보

면, 취약성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정서성의 정도를 낮추거나 부정

적 정서성으로 인하여 부적응이 발현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Kim & Chang, 2017). 부정적 정서성과 활동성 수준이 높

은 유아들이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가정환경에서 양육이 된다면 

문제행동의 양상이 나타날 위험 정도가 더욱 높을 수 있다. 따라

서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방안을 계획할 

때 기질의 취약성의 수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위한 개입과 부모교

육을 계획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유아의 문제행

동에 대한 개입 시 환경 스트레스에 취약한 기질적 특성을 이해하

고 지원해주는 방안과 함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어머니의 심리

적 건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양육스트

레스는 주요 생활사건(main life event)에 의해 야기되는 병리적

인 측면이 아닌 일상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번

거로운 일(daily hassles)과 같은 접근법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자녀 양육기술과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키

는 방법과 함께 일상에서 어머니의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효율

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2012년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 자

료가 과거 시점에 수집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5차년도

는 유아기 문제행동이 처음 측정된 시점이므로 본 연구결과는 문

제행동의 발달적 변화와 발달에 따른 기질의 조절효과의 양상을 

탐색하기 위한 초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질 이

외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를 조절해주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탄력성과 관련된 개인 및 

환경 변인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유아기 이후 아

동기 및 청소년기 발달단계에서 따라 스트레스 환경에 대해 탄력

성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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